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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화재․폭발사고 관리 부족
규제 완화로 사고 전문관리 부족 … 선진국 경 안전 시스템 배워야

석유화학기업 안전보건 관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신승부 원장은 10월26일 오후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석유화학공단 화재폭발사고 예방 경 층 안전보건 연찬회>에서 최근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잇단 화

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등으로 안전보건 관계자의 고용여건이 후퇴돼 전문적인 관

리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승부 원장은 “석유화학기업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미국이나 유럽기업들과 같이 손실관리라는 측면에서 경

안전 시스템으로서 발전시켜 나갈 때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등 충분한 예방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규제완화는 신중히 추진돼야 하고 자율

성을 부여하되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에 따르면, 2004년 들어 

울산지역에서 화재폭발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업무

상 사고 사망자 30명 중 8명으로 모두 석유화학공단

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찬회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40사 공장장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으며, 산업안전공단 박수덕 안전보건지원팀장의 <화재폭발 중대재해 사례분석>, 최재수 전문기

술위원팀장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SK 성학용 상무의 <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도적 안전환경보건

관리> 등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산업안전공단은 “울산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사망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경 층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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